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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11>여수금오도

조선왕실간직황장목숲…140년금기가원시비경선물

벼랑마을삶의애환…해풍머금은방풍나물봄향기가득

미역널방 신선대너머펼쳐진다도해…섬박람회주무대로

금오도출렁다리

금오도비렁길

△자연이빚고역사가지켜온 황금거북섬

여수시남면바다위, 거대한거북한마리가동

해를향해헤엄쳐나가는형상을한섬이있다. 바

로금오도(金鰲島)다.

섬의지형이마치황금거북을닮았다고해붙여

진이름처럼,이곳은예부터범상치않은기운을간

직한곳으로통했다.

금오도의역사는 봉산(封山) 이라는한단어로

요약된다.조선시대,금오도는왕실의관을짜는데

쓰이는황장목(黃腸木)이 자라는곳이라해민간

인의출입과벌채가엄격히금지된봉산이었다.고

종22년(1885년)봉산이해제될때까지약수백년

동안인간의발길이닿지않았던덕분에,금오도는

원시의숲과기암괴석이어우러진태고의신비로움

을고스란히간직할수있었다.

당시사슴이많아 포록도라불리기도했던이곳

에처음터를잡은이들은봉산해제와함께이주해

온20여가구의선구자들이었다.그들은척박한비

탈진땅을일구며생존의터전을마련했고,오늘날

우리에게 비렁길이라는경이로운유산을남겨주

었다.

△벼랑끝에서만나는삶의길…비렁길의미학

금오도를 상징하는 단어는 단연 비렁길이다.

비렁은벼랑을뜻하는여수사투리다. 마을과마

을을잇기위해주민들이깎아지른절벽위로아슬

아슬하게내던이길은이제대한민국을대표하는

명품트레킹코스가됐다.

함구미마을에서 시작해 장지마을까지 이어지

는총5개코스(18.5㎞)는저마다다른매력을뽐

낸다.

제1코스(함구미~두포, 5.0㎞)는금오도비렁길

의정수를맛볼수있는길이다. 미역을널기위해

바위로오르내리던 미역널방에서면발아래로부

서지는파도와끝없이펼쳐진다도해의풍광에압

도된다.수백년된팽나무와가옥의흔적이남아있

는신선대는이름그대로신선이머물다갈법한운

치를자아낸다.

제2코스(두포~직포, 3.9㎞)는굴등전망대를지

나며 만나는 촛대바위와 직포해변의 소나무 숲이

일품이다. 이곳의소나무는해풍을견디며뒤틀린

채자라나강인한생명력을온몸으로증명한다.

제3코스(직포~학동, 3.5㎞)는 가장짜릿한구

간이다. 갈바람통 전망대에서 비렁다리(출렁다

리)를건너며벼랑아래깊은바다를내려다보면

심장이 요동친다. 동백나무 터널은 봄이면 붉은

꽃송이를 뚝뚝 떨어뜨리며 낭만적인 레드카펫을

깔아준다.

제4 5코스(학동~장지, 6.1㎞)는안도와연결된

안도대교의전경과함께고요한어촌마을의정취

를느낄수있는구간이다. 해안선을따라걷다보

면자연의소리와나의숨소리만이존재하는명상

의시간과마주하게된다.

△해풍먹고자란 방풍의향연

금오도의 봄은 코끝에서 시작된다. 갯바람을

맞으며 자라 향이 진하고

약성이 뛰어난 방풍

나물 덕분이다. 금

오도는전국방풍

생산량의 80%

이상을차지하

는주산지다.

예부터풍을

예방한다고해

방풍(防風)이

라 불린 이 나

물은 금오도 주

민들에게는 효자

작물이다. 밭마다푸

르게 돋아난 방풍잎은

금오도의들판을초록빛으로

물들인다.이곳에서맛보는방풍

전, 방풍장아찌, 방풍막걸리는금오도여행

에서빼놓을수없는미식의즐거움이다.

특히 4월과 5월사이, 가장부드러운순을따서

무쳐낸방풍나물은쌉싸름하면서도달큰한뒷맛으

로봄철입맛을돋우기에충분하다.금오도사람들

의거친손마디는이방풍을일구며섬을지켜온훈

장과도같다.

△2026여수세계섬박람회,금오도가그리는미래

금오도는이제새로운도약을준비하고있다.다

가오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주요거점으로

서,섬의원

형을 보존

하면서도지

속 가능한 발

전을도모하는

K-Islands 의모

델이되고자한다.

여수시는 금오도의 비

렁길을세계적인걷기여행지

로격상시키기위해정비에힘쓰고있으며,

최근에는섬주민들이직접참여하는 섬1박 3식

프로그램과마을민박연계사업을통해관광객들

에게는진정한휴식을, 주민들에게는활기찬경제

적기반을제공하고있다.

특히 섬, 바다와미래를잇다라는박람회주제

에발맞춰,금오도는탄소중립섬으로의변화를꾀

하고있다.자연그대로의숲과바다를지키는것이

곧미래경쟁력이라는믿음아래,불편함을감수하

더라도느리게걷고깊게사유하는 슬로우투어리

즘의성지로거듭나고있다.

△벼랑은끝이아니라 시작

섬주민은비렁길에대해 우리조상들에게는생

존을위해어쩔수없이내야했던고통의길이었지

만, 지금은우리를살리는축복의길이되었다 고

말한다.

깎아지른절벽에몸을기댄채살아온금오도사

람들에게벼랑은절망의끝이아니라,바다로나아

가는시작점이자하늘과맞닿은가장높은삶의터

전이었다.수백년간금기의시간을견디며스스로

를지켜온이섬은이제현대인들에게 잠시멈춰

서서삶의비렁을보라 고속삭인다.

봄의따스한햇살이금오도의황금빛거북등을

비출때,우리는이곳에서자연의위대함과인간의

의지가만들어낸가장아름다운협주곡을들을수

있을것이다.전남의보물섬,금오도는박람회라는

큰무대를통해이제세계의보물섬으로나아갈준

비를마쳤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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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금거북섬에열린절경길… 봉산 비경드러나다


